
2020년 4차 노인분과 회의록 

일  시  2020년 6월 26일(금) 10:00 ~ 11:40

장  소  화상회의

참석자(총11명)

11/18

공(0/4)

민(11/14)

성  명 확인 성  명 확인 성  명 확인

임화선(공공분과장) X 김중현(공공) X 인원교 O

최재우(민간분과장) O 박인덕 X 정성걸 O

이은주(총무) O 서향숙 X 최성길 O

김연주 O 신연경 X 한종민 O

김은주 O 이명식(공공) X 한지영 O

김장수 O 이민정 O 황윤준(공공) X

회의주제

및 안건

1. 보고 및 공유사항

 1) 전차회의 결과

2. 교  육

 1) 노인인권교육

   - 드라마‘동백꽃 필 무렵’으로 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 

     인권과 클라이언트 인권 지키기

     (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)

3. 기타

 1)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

 2) 차기회의 일정      

회 의 결 과
1. 보고 및 공유사항

 1) 전차회의 결과 – 이견없음

2. 교  육

 1) 노인인권교육

   - 드라마‘동백꽃 필 무렵’으로 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클라이언트 인권 지키기

     (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)

   - 교육평가 및 의견 공유

: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부

분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음. 

: 뭘 주겠다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묻는 것이 중요한데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했던 

경우가 많음. 이 또한 인권침해일지 않을까 생각해 봄. 

: 학술지, 프로그램, 사업 등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함. 이것 자체가 인권침해

가 될 수 있음. 용어정리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이를 직원들과 논의하여 정리하겠음. 

: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히려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함. 이러한 부분에 대

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음. 

: 대상자, 클라이언트, 소외계층 등등 사용해서는 안될 용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유해 



회 의 결 과
보면 좋을 것임. 이러한 용어에 관해서 분과에서 논의해서 한번 정리해 봐도 의미있을 것

이라 생각됨. 

: 사회복지사 또한 사람의 한 존재로 생각해야 함. 당사자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고 나의 

입장도 대화로 풀어야 할 것임.  

: 사회복지사 또한 침해받은 감정과 인권에 대해 풀어내야 함. 당사자 간 풀어내거나 직장 

동료들이 함께 지지해 주고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. 

: 당사자-사회복지사의 인권 모두 과정에서 보장이 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

서비스가 가능할 것임. 

: 인권교육을 계기로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음. 

: 영상을 활용한 강의라 화상교육 방식과 잘 부합했던 것으로 생각됨. 

: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어 뿐만 아니라 단어 등 당사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사

자의 언어로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임. 

: 의도치 않게 인권을 침해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했음. 드라

마를 활용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들었음. 

3. 기타

 1)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

- 유당마을 : 개원 32주년 행사(내부) 진행 예정 / 유투브 동영상 공유 예정

- 7/13부터 무더위 쉼터(노인복지관 내) 운영 예정

 2) 차기회의 일정   

  - 일시 : 2020. 7. 15.(수) 10:00

  - 장소 : 화상회의   

회 의 사 진


